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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질 연자성 합금 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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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첨단 산업의 발전은 각종 전자기기의 고성능화, 고효율화, 소형화 등을 요구한다. 이러한 산업적 

요구에 따라 소재 산업 분야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고기능성 소재를 개발, 적용하고자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단범위 원자 배열 구조를 가지는 비정질 합금(amorphousalloy or metallic glass)은 구조 및 기능 소재로서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는 소재들 중 하나이다[1]. 비정질 합금은 일반적인 금속 소재와 다른 독특한 원자 배열 

구조를 가짐에 따라, 기존 소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나타낸다. 비정질 합금은 상온에서 

수 GPa에 이르는 높은 파괴 강도,고탄성 등의 기계적 특성과 더불어 높은 내마모성, 내부식성, 우수한 연자기

적 특성 등의 기능적 특성들을 복합적으로 가진다[2].강자성 Fe 및 Co를 주원소로 포함하는 비정질 합금은 고투

자율 및 저보자력 특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높은 비저항을 가지므로, 저에너지 손실 및 발열 특성을 나타내

는 고효율 연자성 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Metglas®등을 포함하는 기존의 비정질 합금(conventional metallic 
glass)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질형성능(glass forming ability)을 가지고 있어 105~106°C/s의 높은 냉각속도를 인

가할 수 있는 제조법에 의해 만들어진다[3]. 따라서, 제작법 및 소재의 형상이 제한적이므로 제조 가격이 상대적

으로 높고, 다양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한편, 1990년대부터는 비정질 합금의 다양한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정질형성능을 가지는 벌크 비정질 합금(bulk metallic glass)의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벌크비정질 합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계냉각속도(<103°C/s)를 가지므로, 주조법 및 분무법 등의 다양한 제조 

방법을 활용하여 형상의 제약이 적은 비정질 소재를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4]. 본 연구에서는 

연자성 비정질 합금의 개발 동향을 확인하고, 전자기 부품 소재로서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한 비정질 합금의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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